
북한 지도자에게 보내는 가족회·구출회의 두 번째 메시지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시·일괄귀국을 결단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1997 년부터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국민 운동을 

전개해온 가족회와 구출회입니다. 가족회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의 부모, 형제, 

자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구출회는 이들을 지원하는, 뜻이 있는 일본 국민들의 

모임입니다.   

2 년 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한 번 전한 바 있습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시·일괄귀국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일본에 돌아온 납치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북한에 관한 비밀을 폭로하게 해 일북 양국간 

국교정상화에 반대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족회는 납치 피해자와 조용한 일상을 보내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구출회도 그 실현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시·일괄귀국을 

결단해달라”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오늘 다시, 이러한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족회·구출회가 납치 피해자 구출 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딸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해 온 아리모토 가요코씨에 이어, 가족회 

발족 당시 대표였던 요코타 시게루씨가 돌아가셨습니다. 25 여 년 동안 구출 운동을 

지속해 온 가족회·구출회는 부모 세대의 피해자 가족이 납치 피해자와 재회하지 않고는 

일북 국교정상화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도 북조선과의 관계 개선에 반대할 것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대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북일 정상회담에 응해 모든 납치 피해자를 

즉각 일괄귀국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시·일괄귀국을 결단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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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 대표 이이즈카 시게오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회장 니시오카 츠토무 


